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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시설 안전인식이 콘텐츠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 극장영화와 콘서트를 중심으로

이용관

[국문초록] 

공간 기반 문화여가 활동이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문화여가 시설과 종사자에 집중되었던 안전 관련 이슈

를 소비자 관점으로 확장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관람

시설 안전수준이 콘텐츠 관람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콘텐츠 관람횟수 변수

의 특성을 고려한 영-과잉 음이항 모형(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극장영화와 콘서트 관람횟수 모두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인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관람시설의 안전이 콘텐츠 관람횟수에 영향

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또한, 콘텐츠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불안전 요인은 

관람시설별로 다르게 나타는데, 극장은 시설관리가 미흡하거나 건물ㆍ시설이 노후화

된 경우, 콘서트장은 안전매뉴얼 미확보, 건물ㆍ시설 노후화, 안전전담인력과 안전경

각심이 부족한 경우 콘텐츠 관람횟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관람횟수에 영향을 주는 불안전 요인의 차이는 관람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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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제․사회의 발전과 함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지출 여력이 증대되고 집단경험을 

창출하는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 왔다. 이에 동반해 사람들의 문화여

가 활동 형태도 다양해지고 특정 시설 및 공간에서 경험하는 문화여가 활동도 증대되어 

왔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밀집시설 또는 집단

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여가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2022년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극장영화, 콘서트 등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콘텐

츠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했으며1), 2023년 엔데믹 선언이후에는 소비 증가폭이 더욱 확

대되고 있다(이승희ㆍ이용관, 2023a).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콘텐츠의 공

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이벤트와 여가시설에 사람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도 커지게 되었다. 또한, 문화여가 소비가 장소와 시설, 

활동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일률적인 안전사고의 저감 및 예방만으

로 소비자들이 당면한 위험성을 해소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일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사고 사례는 불특정 다

수가 집중되는 공간의 잠재적 위험성과 이에 대응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수가 집중되는 문화여가 시설에

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연관객 위기 대응 및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공연장 사고 발생은 지난 30년간 60% 증가했으며, 무대장치의 추락 및 감전사고, 화재

사고, 관객 압박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문

화체육관광부, 2017). 또한 공연장 관람석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백민경, 

2015), 소비자원의 조사(2015)에 의하면 소비자가 관객석에 부딪히거나 무대소품에 

맞아 다치는 사례가 24건(30.0%)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계단이나 바닥에서 ‘넘어지거나 

1) 영화통합전산망 기준으로 2022년 전체 극장 매출액은 1조 1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5% 증가했고, 전
체 관객 수는 1억 1281만 명으로 전년 대비 86.4% 늘었다.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와 더
불어 5월 <범죄도시2>를 시작으로 <탑건: 매버릭>, <한산: 용의 출현>, <공조2: 인터내셔날>, <아바
타: 물의 길> 등 성수기 화제작들이 개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1조 원, 연 관객 
수 1억 명을 상회했다(영화진흥위원회, 2022). 또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기준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총 1만 4447건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약 1,366만 장 티켓 예매와 약 5,590억 원 티켓 판매
가 이뤄졌다. 공연 건수는 2021년 대비 약 36%, 공연 회차는 약 46% 증가했다. 티켓 예매수는 약 92%, 
티켓 판매액도 약 82% 늘어났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1). 특히 10월 부산에서 진행된 BTS ‘Yet to 
Come in BUSAN’ 콘서트는 약 10만 명의 국내외 관객을 모집했는데 임시공연장의 인원수용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공연장소를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변경하였다(이윤경ㆍ홍무궁,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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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 23건(28.8%), 공연소품 등에 의해 ‘베이거나 찔림’ 9건(11.3%) 등 주로 관객

석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소규모 공연장은 실내공기 오염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은 OECD 회원국 중 밀집도 1위로 안전사고에 관한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1위: 한국(1

㎢당 516.2명), 2위: 네덜란드(1㎢당 419명)), 멀티플렉스 영화관, 전문공연장, 대형 콘

서트가 진행되는 경기장 등 다수가 집중되는 시설은 대부분 밀집도가 높은 도심에 위치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전반의 안전의식이 낮으며(소방청, 2018), 밀집시설의 규모

가 작을수록 관리 주체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주의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왕한진

외 2017). 정부는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지원ㆍ관

리하고 있으나2) 가설 공간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나 시설 및 장비 등 물리적

인 안전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문화여가 활동의 안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의식과 정책적 사각지대를 반영하듯 문화

여가  관련 안전 이슈는 대부분 관련 종사자의 노동환경3) 관점에서만 다루어져 왔다. 문

화여가 활동 조사도 안전 관련 항목 없이 공간과 시설의 접근성이나 편의성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 이로 인해 문화여가 활동과 개인의 안전고려수준이나 문화여가 시설의 안전 

정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콘텐츠 관람시설 안전은 시설 운영

관리자, 콘텐츠 제작자, 연기자와 스태프, 소비자 등 시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확보될 수 있다(공연장 안전 매뉴얼 2009). 그럼에도 관람시설의 안

전 관리나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대부분 운영관리자와 제작자에 집중되어 논의되

고4), 법제도에도 이들에 대한 의무조항만 명시되어 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비디오소극장, 복합영상물제
공업,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 노래연습장 등은 안전관리체계 소관부처가 문화체육관광
부이며, 공연장은 ｢공연법｣에 의거하여 각 지자체가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이윤경ㆍ
홍무궁, 2022).

3) 문화여가 종사자 관련 안전 이슈에 대한 논의는 장르별 노동환경 조사 및 분석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대
표적으로 공연(예술)산업 종사자(예술인)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강찬규외 2021)를 보면, 공
연․예술 산업의 안전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는 ① 공연ㆍ예술 무대의 경우 일회성․단발성 기
획이 많아 정부 안전관리 지도ㆍ점검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임, ② 무대의 제작단계부터 철거단계까지 관
련 종사자의 대부분이 야간ㆍ휴일 작업 및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③ 통상 공연기획사 
또는 극단에 의해 제작되는 공연은 작품 단위로 제작ㆍ기술팀이 구성 및 계약됨에 따라 대다수 종사자가 
비정규직 또는 프리랜서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④ 공
연ㆍ예술 무대를 대관해 제작하는 경우 제작단가를 낮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 및 원래 장소를 빌려주는 곳
과 대관하는 업체의 안전관리자 간의 작업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
적하고 있다. 2021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정윤경ㆍ유인찬, 2021)를 보면,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
고에 노출되어 있는 방송 제작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나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
시하지 않는 경우가 40.9%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5.5%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
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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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인식이 콘텐츠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

써 문화여가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개인 특성 및 콘텐츠 소비량

과 함께 안전인식수준과 안전고려수준 등 문화여가 활동 전반에 대한 안전관련 내용을 

조사한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유형 중 소비 빈도가 높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빠르게 소비량이 회복되고 있는 극장영화와 콘서트를 중심

으로 분석한다. 극장영화는 대부분 극장(영화관)에서 소비되나 콘서트는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설과 공간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고려해 관람시설 특성별 콘텐츠 소비

량에 영향을 주는 불안전 요인을 파악한다. 관람시설에 따라 개인이 생각하는 불안전 요

인이 어떻게 다른지, 그 요인이 콘텐츠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

해 관람시설별 안전성 확보 방향을 도출한다.

안전인식수준은 연구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신진동외, 

2020), 개인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얻게 되는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포함된 개념(박현승ㆍ허식, 2014; Chen & He, 

2003)인 위험지각은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의 특징을 지난 경험재 소비에 있어

서 위험지각은 개인의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Choi & Park, 

2021;  Laroche, 2004), 관람시설이 매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개인은 그렇지 않

은 개인에 비해 해당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더 큰 위험도를 가지게 되고 이는 콘텐츠 소비

를 상대적으로 덜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의 안전의식수준은 관람시설 운

영관리 주체와 행사(콘텐츠 제공) 주체가 제공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소비자가 어느 

정도 안전하고 생각하는지를 말한다.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각된 안전성은 참여와 활동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윤정헌, 2018), 장소 또는 시설이 안전할수록 소비

자들의 재방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김현식․김주호, 2015)으로 나타난다. 또한, 안전

인식수준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안전에 대한 태도는 심리적 또

는 물리적으로 위험에 접했을 때 갖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전

수준에 대한 인지와는 다른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환성ㆍ전주상, 2014; 정익

재, 2006). 즉 콘텐츠 소비도 소비자가 관람시설이 안전하고 인식할수록 증가하며, 관

4) 공연장 안전관리는 운영관리적인 측면과 시설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공연장의 안전교육, 
시설투자의 우선순위, 인력배치 등 적절하게 운영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규정에 맞는 시설의 설
치와 전문 인력의 점검, 무대시설 안전상태 모니터링과 고장예측체계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적절하게 이
용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박용규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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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시설의 특성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주는 안전인식수준의 임계치가 다를 수 있음을 예

상할 수 있다. 여기서의 안전인식수준은 해당 관람시설이 얼마나 안전한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안전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인식의식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에 개인의 

안전고려수준도 통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을 보면 Ⅱ장에서는 분석 자료를 소개하고, 기초 분석 결과를 정리한

다. Ⅲ장에서는 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

를 논의하고, Ⅴ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분석 자료 및 기초 분석

1. 자료 설명

안전과 콘텐츠 소비량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22년 12월에 한국문화관광연구

원에서 진행한 <위드 코로나 시대 문화ㆍ관광ㆍ콘텐츠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책방

향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다. 조사는 2020년부터 3개년에 걸쳐 코로나19가 국민의 

문화ㆍ관광ㆍ콘텐츠 향유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소비를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

료 수집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은 ① 문화ㆍ예술 분야 향유 현황 및 전망, ② 

관광 분야 활동 현황 및 전망, ③ 콘텐츠 분야 소비 현황 및 전망, ④ 미래 사회변화가 문

화ㆍ관광ㆍ콘텐츠 분야에 미칠 영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22년 조사는 표본 수

(기존 2,000명)를 2,200명으로 증가시켰으며, 당시 사회적 관심도가 커진 안전 이슈를 

고려해 문화ㆍ관광ㆍ콘텐츠 분야 안전에 관한 국민인식을 부가적으로 조사하였다(이승

희ㆍ이용관, 2023b). 

자료는 전국 만20세~만69세 성인 남녀 2,200명을 성별, 연령, 지역 단위로 층화 추출

하였기에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이 일반적인 조사ㆍ통계 자료와 유사하게 나타난

다.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300만~399만 원이 18%, 700만 원 이상이 17.3%로 높은 비중

을 보였으며, 600만~699만 원이 8.5%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직업 분포를 보면 사무

직이 3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직업없음은 5%, 학생은 6.2%로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기서는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유형 중 소비 빈도가 높으

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빠르게 소비량이 회복되고 있으며, 시설 특성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극장영화와 콘서트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자료에서 2022년 연 평균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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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화 관람 횟수는 3.17회, 콘서트 관람횟수는 0.39회로 나타났다.5) 2022년 20~69

세 인구(3,699만 명)와 극장영화 관람객 수(11,281만 명),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객 수

(430만 명)를 비교하면, 극장영화는 1인당 3.05회, 콘서트는 0.12회를 관람하는 것으

5) 2022년 콘텐츠 소비량 조사는 먼저 응답자에게 콘텐츠 소비 여부를 묻고, 소비했다는 응답자에게만 소비
량을 다시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0.510 0.500 

여성 0.490 0.500 

연령

20대 0.185 0.388 

30대 0.175 0.380 

40대 0.215 0.411 

50대 0.229 0.420 

60대 0.196 0.397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0.100 0.299 

200~299만 원 0.166 0.372 

300~399만 원 0.180 0.384 

400~499만 원 0.159 0.366 

500~599만 원 0.137 0.344 

600~699만 원 0.085 0.280 

700만 원 이상 0.173 0.378 

거주

지역

서울 0.190 0.393

광역시 0.248 0.432

경기도 0.268 0.443

기타 지역 0.294 0.456

직업

관리직 0.075 0.264 

전문직 0.099 0.298 

사무직 0.316 0.465 

서비스직 0.091 0.288 

판매직 0.040 0.196 

농어업직 0.006 0.080 

기능직 0.041 0.198 

단순노무직 0.032 0.177 

직업없음 0.050 0.218 

학생 0.062 0.241 

기타(은퇴자, 주부) 0.187 0.390 

<표 1> 조사 자료의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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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조사표본의 관람횟수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조사 응답자 표본이 문화

관광콘텐츠에 관심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실제 관람자 표본을 보면, 

극장영화는 4.16회, 콘서트는 1.72회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2021년 극장영화 3.6회, 음악ㆍ연주회 2.3회 관람)보다 극장영화는 약 0.56회 많게, 

대중음악 콘서트 관람은 0.58회 적게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의 오프라인 콘

텐츠 소비는 다소 증가했으며, 사회조사의 음악ㆍ연주회는 대중음악 콘서트뿐만 아니

라 클래식 공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의 평균 관람횟수는 전반적인 

실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승희ㆍ이용관, 2023a).

　

　

극장영화 콘서트

표본수 관람횟수 표준편차 표본수 관람횟수 표준편차

전체응답자 2,200 3.17 3.398 2,200 0.39 0.895

실제 관람자 1,678 4.16 3.320 501 1.72 1.115

주: 실제 관람자는 `22년 한 해 동안 극장영화 또는 대중음악 콘텐츠를 한번이라도 관람한 자를 의미함.

<표 2> 극장영화ㆍ콘서트 연간 평균 관람횟수

2. 변수 설정 및 기초 분석

안전의식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는 연구 목적과 대상,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신진동외, 2020). 콘텐츠 소비에 대한 안전인식수준이 측정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안전부문의 측정방식6)을 준용한 문항의 응답결과로 변

수를 설정한다. 자료는 개인이 생각하는 분야별 안전인식수준을 “귀하는 우리나라 문화

관광콘텐츠 분야의 시설 안전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매우 안전하지 않음=1, 대체로 안전하지 않음=2, 보통=3, 대체로 안전함=4, 

매우 안전함=5)로 응답한 값을 제공한다. 극장의 안전인식수준 분포는 1=3.41%, 

2=20.45%, 3=45.41%, 4= 27.27%, 5=3.45%로, 콘서트장의 안전인식수준 분포 

1=6.32%, 2=28.77%, 3=39.23%, 4= 24.05%, 5=1.64%로 나타났다. 

6) 사회조사에서는 개인이 생각하는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각 분야(12개 분야: 국가안보, 자연재해, 건
축물 및 시설, 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위생, 식량안보, 정보보안, 개인정보 유출, 신종 질병, 범죄, 전반적
인 사회 안전)별로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 각 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을 하고 5점 척도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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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관람시설별 안전인식수준에 따른 극장영화와 콘서트 관람횟수를 보여준

다. 안전인식수준별 관람횟수별 응답자 수 규모를 의미하는 응답자 분포를 보면 관람횟

수가 0에서 가장 많게 나타나며, 관람횟수가 증가할수록 관람자 분포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여준다. 관람시설이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평균 콘텐츠 관람횟수가 증가하는 경

향(극장영화: 1=2.1회, 2=3.2회, 3=3.0회, 4=3.4회, 5=4.7회 / 콘서트: 1=0.38회, 

2=0.38회, 3=0.38회, 4=0.42회, 5=0.48회)을 보인다. 실제 관람자 표본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나 이들은 안전의식수준에 따라 콘텐츠 관람횟수가 증가하는 경향(극장영

화: 1=3.5회, 2=4.5회, 3=3.9회, 4=4.3회, 5=5.3회 / 콘서트: 1=1.73회, 2=1.73회, 

3=1.70회, 4=1.72회, 5=1.81회 )이 다소 약하게 나타난다. 이는 관람시설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을수록 관람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 응답자 분포는 안전인식수준별 관람횟수별 응답자 수 규모로 원이 클수록 해당 구간에 응답자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1] 관람시설별 안전인식수준에 따른 극장영화 및 콘서트 관람횟수

사람들의 관람시설별 안전인식수준은 불안전 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조사에

서는 안전인식수준 중 보통 이하로 응답한 사람에게 해당 장소 및 공간의 불안전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장소 및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

니까?”라는 질문을 각 시설별로 묻고 이에 대해 6가지 불안전 원인(① 시설관리 미흡, 

② 안전 매뉴얼 미확보,  ③ 건물 및 시설 노후화, ④ 안전전담인력 부족, ⑤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 ⑥ 안전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응답하게 하였다.7) 극장의 안전인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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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30.73%를 제외하고 보통 이하로 응답한 사람의 6가지 불안전 원

인의 분포는 ① 13.32%, ② 8.5%, ③ 8.0%, ④ 9.82%, ⑤ 24.55%, ⑥ 5.09%로 나타났

다. 콘서트 공연장의 안전인식수준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25.68%를 제외하고 보통 이하

로 응답한 사람의 6가지 불안전 원인의 분포는 ① 5.45%, ② 8.23%, ③ 3.77%, ④ 

24.05%, ⑤ 24.18%, ⑥ 3.64%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시설별 불안전 원인에 따른 극장영화와 콘서트 관람횟수를 보여준다. 

불안전 원인별, 관람횟수별 응답자 수 규모를 의미하는 응답자 분포를 보면 관람횟수가 

0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불안전 요인으로 극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미흡과 안전 경

각심 부족의 응답 비중이, 콘서트장에 대해서는 안전전담인력 부족과 안전 경각심 부족

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관람시설별 불안전 원인과 관람횟수를 비교한 결과, 극

장영화는 불안전 원인으로 시설관리 미흡과 건물ㆍ시설 노후화를 응답한 사람에서, 콘

7) 안전관련 전문가들은 안전사고가 물적 원인(불안전 상태)과 인적 원인(불안전 행동)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콘텐츠 관람 시설의 불안전 요인도 시설 자체가 갖는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과 행동에 의해서도 불안전 요인이 나타난다. 국민안전
처에서 발간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길잡이 지도서(1권, 2016)에 따르면 공연장, 극장, 행사장 사고의 원
인으로 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부분과 함께 ① 행사 주최자의 안일한 사고방식과 관심 부족, ② 시설 및 현
장의 안전관리요원의 전문지식과 행동요령에 대한 이해 부족, ③ 동선 관리 소홀, ④ 관람자의 태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명시하고 있다.

주: 응답자 분포는 불안전 요인별 관람횟수별 응답자 수 규모로 원이 클수록 해당 구간에 응답자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2] 관람시설별 불안전 원인에 따른 극장영화 및 콘서트 관람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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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트는 불안전 원인으로 안전매뉴얼 미확보, 건물ㆍ시설 노후화, 안전 경각심 부족을 응

답한 사람에서 관람횟수가 적게 나타났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전에 대한 태도에 따라 관람시설의 안전인식 수준과 불

안전 요인을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에 콘텐츠 소비시 안전고려수준을 주요 통제변

수로 활용한다. 콘텐츠 소비시 안전고려수준은 “귀하는 평소 우리나라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활동시 안전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5점 척도

(매우 신경 쓰는 편임=1, 신경 쓰는 편임=2, 보통=3, 신경 쓰지 않음=4, 전혀 신경 쓰지 

않음=5)로 응답하게 하였다. 안전고려수준 분포는 1=11.64%, 2=42.32%, 3=33.14%, 

4=10.77%, 5=2.14%로 나타났다. 변수의 분포와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안전고려

수준 변수의 응답항목을 역순으로 하고 비중이 적은 신경 안씀 응답을 통합하여 4점 척

도 (1=신경 안씀(신경 쓰지 않음+전혀 신경 쓰지 않음), 2=보통, 3=신경 씀(신경 쓰는 

편임) 4=매우 신경 씀(매우 신경 쓰는 편임))로 재구성하여 활용한다. 

Ⅲ. 분석 방법

시설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의식이 콘텐츠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은 선형방정식으로 표현된다.

         (1)

위 추정식에서 종속변수 는  소비자의  콘텐츠(극장영화, 콘서트) 관람횟수이

다. 는   콘텐츠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인식수준(1=매우 안전하지 않음, 2=대체로 

안전하지 않음, 3=보통, 4=대체로 안전함, 5=매우 안전함)을 의미한다. 는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구소득, 직업으로 구성된 설명변수이

다. 또한, 개인마다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인식수준이 콘텐츠 소비시 안전을 생각하는 태

도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에, 개인별 안전에 대한 성향을 통제하는 안전고려수준(: 

1=신경 안 씀, 2=보통, 3=신경 씀, 4=매우 신경 씀)을 추가한다. 여기서 계수 는  콘텐

츠 관람시설에 대한 안전인식과 콘텐츠 소비량과의 관계를 추정한 것으로 본 연구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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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계수이다.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콘텐츠 관람횟수는 음수 값을 가질 수 없으며 정규분포를 하지 

않고 이산분포하는 가산자료이다. 가산자료 형태를 분석하는 데는 포아송 회귀분석이 

가장 널리 사용되지만 이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 

만약 과대산포 등의 문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적용할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떨어지고 회

귀 계수들이 과잉 유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극장영화와 콘서

트 관람횟수는 각각 평균은 3.17, 0.39, 분산은 11.54, 0.8로 분산이 평균의 거의 2배 

이상 과대산포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종속변수에 과대산포가 발생한 경우 이분산성

을 허용하여 포아송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음이항 모형(negative binomial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Cameron & Trivedi, 2013; Hoefe & Boveng, 

2007). 

또한 콘텐츠 장르별로 접근성 등이 크게 달라 관람률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정 콘

텐츠는 관람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아 자료에 0이 과도하게 존재한다. 종속변수로 활용

되는 극장영화와 콘서트 관람횟수는 각각 23.73%, 77.23%로 0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콘텐츠 관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응답이 0인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특정 

콘텐츠 관람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인해 관람여부가 0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이들은 항상 0의 값을 갖는다. 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관람 경험이 없는 개인은 기간에 

따라 관람 여부가 0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다. 만약 0의 응답이 특정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포아송 모형에서 이론적인 0의 확률모형은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영-과잉 포아송(zero-inflated Poisson)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Gurmu & 

Trivedi, 1996).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가정에서 오는 과대산포 문제와 0이 나타날 확률이 사실과 다

르게 부풀려질 가능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영-과잉 음이항 모형(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을 이용하게 된다. 영-과잉 음이항 모형은 0이 아닌 값을 

반응변수 값으로 갖는 음이항 구성요소와 0을 반응 변수 값으로 갖는 0 구성요소로 이루

어진 잠재 혼합 분포를 가정한다(이용관, 2021; Cameron & Trivedi, 2013). 앞에서 

다양하게 논의된 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신혜연ㆍ강준성, 2021; 

Cameron & Trivedi, 2013) 음이항 모형과 영-과잉모형, 영-과잉 음이항 모형의 로그

우도비(log likelihood)와 AIC 결과를 확인한 결과, 영-과잉 음이항 모형의 수치가 가



 
2024
제38집 1호        106

장 작게 나타났다. 이에 여기서는 영-과잉 음이항 모형을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하

고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관람시설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콘텐츠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영-과잉 음

이항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극장을 매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에 비해 그

렇지 않은 사람의 극장영화 관람횟수가 많게 나타났다. 이는 극장의 안전성이 관람객수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설이 안전하다고 인식될수록 재방문 가능

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다만, 대체로 안전하지 않음의 계수추정치가 

보통과 대체로 안전함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극장은 유사한 시

설 구조와 여건을 가지고 있어 극단치를 제외한 안전의식수준은 극장영화 관람횟수와 

유사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변수들과 극장영화 관람횟수의 관계는 극장

영화 관람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극장영화 관람

횟수는 차이는 없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관람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거주

지역 간의 극장영화 관람횟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다른 문화여가 시설에 비

해 극장은 지역단위로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민간 상영시설이 없는 지역은 작은 영화관 

등 공공영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과 농어업

직을 제외한 직업이 있는 집단에서 극장영화 관람횟수가 많게 나타났다. 

콘서트 관람횟수는 콘서트장을 매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에게만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콘서트를 제외하

면 대규모 콘서트는 전용시설(아레나)이 없어 많은 경우 체육시설 등에서 진행되는데다

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콘서트 관람 결정시 상대적으로 안전

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콘서트 관람횟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고, 상

대적으로 40~50대 연령층에서 적게 나타났다. 서울에 비해 경기도와 기타 시도에 거주

하는 소비자의 콘텐츠 관람횟수는 적게 나타나는데 콘서트는 대규모 수요가 밀집된 대

도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간 접근성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소

득의 경우 중간층의 콘서트 관람횟수가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인

한 관람 비용이 높은 문화여가 활동 경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확대 추진되고 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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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중심의 문화관람 활동 지원 정책의 성과로 보여진다. 직업과 콘서트 관람횟수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그동안 관람 비용이 높아 경험하기 어려웠던 장르

를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에 의한 영향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끝으로 안전에 대한 태도에 따라 시설의 안전인식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인 안전고려수준을 보면, 시설의 안전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사람들

의 콘텐츠 관람횟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극장영화와 콘서트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설 안전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콘

텐츠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오프라인 콘텐츠 수요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극장영화 관람횟수 콘서트 관람횟수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안전인식수준

(ref. 매우 안전하지

 않음=0)

대체로 안전하지 않음 0.429*** (0.147) −0.043 (0.211)

보통 0.277** (0.141) −0.069 (0.211)

대체로 안전함 0.359** (0.144) 0.295 (0.214)

매우 안전함 0.564*** (0.170) 0.736** (0.373)

여성 (ref. 남성=0) −0.013 (0.048) 0.228** (0.101)

연령(ref. 20대=0)

30대 −0.220*** (0.073) −0.158 (0.174)

40대 −0.407*** (0.074) −0.552*** (0.173)

50대 −0.341*** (0.074) −0.383** (0.177)

60대 −0.491*** (0.082) 0.017 (0.177)

거주 지역

(ref. 서울=0)

광역시 −0.013 (0.064) −0.225 (0.137)

경기도 −0.017 (0.059) −0.300** (0.141)

기타 시도 −0.082 (0.060) −0.240* (0.136)

가구소득

(ref. 200만 원 

미만=0)

200~299만 원 0.233** (0.097) −0.270 (0.180)

300~399만 원 0.198** (0.098) −0.307* (0.181)

400~499만 원 0.332*** (0.100) −0.333* (0.201)

500~599만 원 0.347*** (0.104) −0.329 (0.200)

600~699만원 0.292*** (0.112) −0.662*** (0.227)

700만 원 이상 0.429*** (0.094) −0.266 (0.185)

<표 계속>

<표 3> 콘텐츠 소비량과 관람시설 안전인식수준과의 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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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영화 관람횟수 콘서트 관람횟수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직업

(ref. 무직=0)

전문가 0.439*** (0.150) −0.014 (0.344)

사무직 0.301** (0.134) 0.431 (0.314)

서비스직 0.319** (0.127) 0.115 (0.300)

판매직 0.405*** (0.146) −0.072 (0.314)

농어업직 0.116 (0.163) −0.128 (0.392)

기능직 0.861*** (0.205) −0.112 (0.430)

단순노무직 0.429*** (0.159) 0.063 (0.348)

직업없음 0.311* (0.174) 0.472 (0.362)

학생 0.242 (0.151) 0.415 (0.307)

기타 0.214 (0.134) −0.132 (0.286)

안전고려수준

(ref. 신경안씀=0)

보통 0.085 (0.075) 0.039 (0.174)

신경씀 0.125* (0.071) 0.425*** (0.164)

매우신경씀 0.111 (0.093) 0.123 (0.211)

상수항 0.588*** (0.207) −0.290 (0.454)

영-과잉

연령 0.049*** (0.009) −0.003 (0.009)

경제활동함(ref. 안함=0) −0.391* (0.221) −0.168 (0.343)

상수항 −4.049*** (0.543) −0.264 (0.682)

주: * p<0.1, ** p<0.05, *** p<0.01.

콘텐츠 소비량이 안전인식수준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수요 증대에 있어 시

설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시설에 따라 사람들의 

안전인식 수준에 영향을 주는 불안전 요인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소비량과 시설의 불안전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표 4>는 콘텐츠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관람시설의 불안전 요인을 영-과잉 음이

항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극장의 안전수준을 보통 이하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가 미흡하거나 건물ㆍ

시설이 노후화한 경우 극장영화 관람횟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

장의 경우 영화를 전용으로 상시 운영되는 시설로 안전매뉴얼, 전담인력 등이 있다는 측

면에서 극장 이용에 있어 불안전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 미흡과 건물 및 시

설 노후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극장영화 관람횟수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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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개인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은 극장영화 관람횟수와 안전인식수준과의 관

계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콘서트의 안전수준을 보통 이하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안전매뉴얼 미확보, 건물ㆍ시

설 노후화, 안전전담인력 부족, 안전경각심 부족의 경우 콘서트 관람횟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서트는 특정 기간 운영되는 행사로 상시성이 없으며 전용

시설이 부족한데다 대규모 전용콘서트가 없어 경기장 등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콘서트는 무대, 장비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부분도 임시인력을 많이 활

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시설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안전메뉴얼 미확보, 안

전전담인력 부족 등 상시적인 안전관리 체계 및 자원 부족이 콘서트 관람횟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장영화와 달리 시설관리 미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도 콘서트를 소비하는 관람시설의 임시성 등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으

로 보인다. 또한 안전 경각심 부족도 콘서트 관람횟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콘서트장의 불안전 요인을 해소하는데 콘서트 운영ㆍ관리자뿐만 아니라 관람자

도 안전준수 사항, 이동 동선 등 임시 밀집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

보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콘서트 관람횟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인구통계학

적 특징들은 콘서트 관람횟수와 안전인식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극장영화 관람횟수 콘서트 관람횟수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불안전 원인

(ref. 안전함=0)

시설 관리 미흡 −0.124* (0.070) −0.035 (0.218)

안전매뉴얼 미확보 0.037 (0.079) −0.390** (0.159)

건물ㆍ시설 노후화 −0.224** (0.090) −0.682** (0.277)

안전전담인력 부족 −0.063 (0.083) −0.334** (0.137)

안전 경각심 부족 −0.063 (0.057) −0.460*** (0.138)

안전 교육 부족 0.019 (0.117) −0.345 (0.269)

여성 (ref. 남성=0) −0.012 (0.048) 0.207** (0.101)

<표 계속>

<표 4> 콘텐츠 소비량과 관람시설 불안전 원인과의 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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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영화 관람횟수 콘서트 관람횟수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계수추정치 표준오차

연령(ref. 20대=0)

30대 −0.221*** (0.073) −0.170 (0.170)

40대 −0.410*** (0.073) −0.572*** (0.170)

50대 −0.356*** (0.074) −0.409** (0.173)

60대 −0.482*** (0.081) −0.006 (0.176)

거주 지역

(ref. 서울=0)

광역시 −0.016 (0.064) −0.241* (0.137)

경기도 −0.019 (0.060) −0.293** (0.140)

기타시도 −0.097 (0.060) −0.243* (0.134)

가구소득

(ref.

200만원 미만=0)

200~299만 원 0.232** (0.097) −0.277 (0.179)

300~399만 원 0.204** (0.098) −0.320* (0.182)

400~499만 원 0.329*** (0.100) −0.347* (0.202)

500~599만 원 0.361*** (0.105) −0.341* (0.199)

600~699만 원 0.307*** (0.112) −0.684*** (0.227)

700만 원 이상 0.440*** (0.095) −0.289 (0.185)

직업

(ref. 무직=0)

전문가 0.450*** (0.147) −0.023 (0.340)

사무직 0.313** (0.131) 0.415 (0.312)

서비스직 0.325*** (0.123) 0.123 (0.297)

판매직 0.434*** (0.144) −0.081 (0.311)

농어업직 0.139 (0.161) −0.100 (0.402)

기능직 0.879*** (0.210) −0.192 (0.426)

단순노무직 0.445*** (0.156) 0.073 (0.343)

직업없음 0.327* (0.172) 0.407 (0.349)

학생 0.284* (0.149) 0.374 (0.308)

기타 0.240* (0.133) −0.132 (0.283)

안전고려수준

(ref. 신경안씀=0)

보통 0.076 (0.076) 0.053 (0.170)

신경씀 0.119* (0.072) 0.433*** (0.162)

매우 신경씀 0.104 (0.095) 0.139 (0.206)

상수항 0.964*** (0.155) 0.094 (0.397)

영-과잉

연령 0.050*** (0.009) −0.002 (0.008)

경제활동함

(ref. 안함=0)
−0.419* (0.222) −0.146 (0.333)

상수항 −4.067*** (0.555) −0.270 (0.673)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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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문화여가 활동의 증가로 문화여가 장소와 시설에 사람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

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여러 공간에서 문화여가 소비

가 이루어짐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안전 관련 내용을 

다룬 문화여가 연구는 거의 없으며 그마저도 문화여가 시설과 종사자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콘텐츠 소비량과 안전 관련 내용을 조사한 설문자료를 활용하고 관람횟수 변

수의 특성을 고려한 영-과잉 음이항 모형을 적용하여 관람시설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의

식이 극장영화 및 콘서트 관람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극장영화와 콘서트 관람횟수는 시설의 안전인식수준이 높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오프라인 콘텐츠 소비에 있어 시설 안전이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콘텐츠 소비에 영향을 주는 불안전 요인은 시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극장은 시설관

리가 미흡하거나 건물ㆍ시설이 노후화된 경우, 콘서트장은 안전매뉴얼 미확보, 건물ㆍ

시설 노후화, 안전전담인력과 안전경각심이 부족한 경우 콘텐츠 관람횟수가 유의미하

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장이나 상설공연장 등 상시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제공

하는 관람시설은 안전관련 기준에 맞게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전용

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는 주최 측에서 임시로 안전

관련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

다. 결국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콘텐츠 소비에 영향을 주는 불안전 요인 차이는 시설의 

특성과 상태뿐만 아니라 관리주체와 관람자의 행태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콘텐츠 관람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

다는 기본적인 목적과 함께 문화여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문

화여가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물리적ㆍ비용적 접근성 개선에 집중해 왔음을 고

려할 때 보편적인 문화여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로 안전도 주요 고려사항이 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문화여가 시설 안전 관련 정책 자원 배분에 대한 시사점도 제공

한다. 전용성과 상시성이 있는 문화여가 시설은 시설 노후화 등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안전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기ㆍ비정기 안전 진단과 시설 보

수 등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다. 전용시설이 없어 임시적으로 체육관 등을 빌려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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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자체에서 나타나는 불안전 요소와 함께 일회성ㆍ단발

성 안전체계 구축 및 자원 투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정보 및 인력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안전 경각심이 콘서트 관람횟수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람자의 안전의식과 관람 질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

을 제공한다. 관람자들에게 대피 경로, 관람 질서 등 안전에 대한 기본 정보와 행동요령

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2. 연구 한계와 과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설과 종사자 중심으로 진행해 온 안전관련 연구를 소비자 관

점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동일한 응답자의 문화여

가 활동과 안전인식에 대한 정보를 유일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나, 안전인식

수준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콘텐츠 관람시설의 특성(시설의 구조․규모․위치, 운영․
관리자의 특성 등), 관람료와 같은 선호나 소비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등을 고려

하는 것은 제한된다. 또한 조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외부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시점별 변화 또는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타 문화여가 활동 관련 조사통계들도 매년 일정 

표본 추출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사 표본의 변화로 종단분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끝

으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관람시설의 안전관련 사항을 다양할 수 있음에도 여기서는 단

일 문항으로 응답자의 전반적인 안전인식수준을 측정하였다.

효과적으로 정책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비자 조사통계 개선과 

함께 조사 대상을 시계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화여가 

활동에 있어 경제적ㆍ시간적 자원, 접근성뿐만 아니라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문화여가 활동 관련 조사에 안전 관련 항목을 추가하거나 이용 가능한 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부가조사를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이나 재난 및 사고 중심

으로 연구 개발되어 있는 안전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개념과 범위, 지표 등을 활용하여 

문화여가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관련 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문화여가 소비가 증대되고 관련 정책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등 문화여가 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효

과적인 시장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시도되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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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Safety Awareness of Viewing Facilities on 

Content Consumption: Focusing on Theater Movie 

and Concert
 

Lee, Yong-Kwan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consumer safety awareness of viewing fa-

cilities on content consumption. By analyzing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 viewing variable,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afety awareness of viewing facilities, the greater the 

number of theater movies and concerts viewed. This indicates that improving fa-

cility safety is an important factor in increasing content consumption. Additio-

nally, unsafe factors affecting content consumption differ depending on the 

viewing facility used.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content viewings sig-

nificantly decreased in theaters when facility management was insufficient or 

buildings and facilities were old, and in concert venues when safety manuals 

were not secured, buildings and facilities were outdated, and safety personnel 

and awareness were lacking. Differences in the unsafe factors that affect the 

number of content viewings have policy implications for ensuring the safety of 

viewing facilities.

 

[Keywords] viewing facilities, safety awareness level, safety consideration level, 

theater movie, con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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